
실업률 상승 원인 –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: 원스글로벌경제 리포트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1. 늘어난 경제활동인구 

 

파란색 : 경제활동인구 / 빨간색 : 취업자 수 / 연두색 : 실업자 수 전월대비 증감폭 추이 

- 6월 경제활동인구는 27만 7,000명 증가했다. (노동가능인구는 19만 9,000명 증가) 이에 따라, 경제활동참가율이 0.1%p 

상승해 62.6%를 기록했다. 늘어난 경제활동 인구 중 11만 6,000명이 취업자로 전환되었고, 나머지 16만 2,000명은 실

업자로 전환되었다. 따라서, 6월 실업률 상승은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경제활동인구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. 

실제로,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수(Job Loser)는 6월에 오히려 4만 4,000명 감소했다. 

2. 실업의 이유 (Reasons for Unemployment) 지표 

 

출처 : BIS 노동통계국 

(1) Job Losers(일자리를 잃은 사람들) : 경제적 이유나 고용주의 결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

다. 정리해고, 회사의 폐업,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을 포함한다. 

(2) Job Leavers(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) : 개인적인 이유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다. 더 

나은 기회를 찾거나 개인적/가족적 이유, 또는 직장 환경 불만족으로 인한 퇴직 등이 해당된다. 

(3) Reentrants(재취업 희망자) : 한 동안 노동시장을 떠나 있다가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. 주로 육아, 교

육, 건강 문제 등으로 일을 쉬다가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이다. 

(4) New Entrants(신규 취업 희망자) :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사람들로, 주로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찾

는 졸업생이나 이전에는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다. 

- 일반적으로 (1) 항목의 증가는 노동시장 악화를 의미할 수 있다. (3)과 (4)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관련이 있다. (경제활동

참가율 상승 → (3), (4)항목 증가 가능성↑). 다만, (3), (4) 항목은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. 가령, 

경기침체기에도 가계소득 보충을 위해 (3), (4)항목이 증가할 수 있다. 6월 실업의 이유 지표에서 (1)항목은 감소하고, 

(2), (3), (4) 항목은 증가했다. 따라서, 이번 실업률 상승이 ‘전적으로’ 노동시장 둔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

운 측면이 있다. 


